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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국제영화제, 장병원 수석 프로그래머 선임

제28회 영화제 준비 본격화
- 2014~2019년 전주 프로그램 이끈 장병원, 수석 프로그래머로 복귀

- 제28회 전주국제영화제, 2027년 4월 28일(수) ~ 5월 7일(금) 개최 확정

전주국제영화제(공동집행위원장 민성욱·정준호)가 장병원 프로그래머를 수석 프로그래머로 선임하고, 제

28회 영화제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제28회 전주국제영화제는 2027년 4월 28일(수)부터 5월 7일(금)

까지 10일간 전주시 일대에서 열린다.

장병원 수석 프로그래머는 2014년 제15회부터 2019년 제20회까지 전주국제영화제 프로그래머로 활동하

며 균형 잡힌 프로그램 구성과 과감한 시도를 통해 전주국제영화제만의 프로그램 방향과 색깔을 만드는 

데 기여했다.

이후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수석 프로그래머로 활동하며 다큐멘터리 형식에 특화된 프로그램 설계, 

사회적 쟁점과 다큐멘터리를 잇는 다양한 기획을 선보였다. 전주국제영화제는 장 수석 프로그래머가 영

화제에 대한 깊은 이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전주국제영화제의 정체성을 이어가면서 혁신의 기운을 불어

넣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장병원 수석 프로그래머(사진: 제20회 전주국제영화제)



- 2 -

장병원 수석 프로그래머는 영화 비평과 저널리즘, 영화제 현장을 두루 경험하며 기획과 큐레이션 영역

에서 전문성을 쌓아왔다. 동국대학교 국어교육과를 졸업하고 중앙대학교 첨단영상대학원에서 영화학 석

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영화 전문지 『FILM 2.0』에서 기자, 취재팀장, 편집장을 역임했으며, 임권택영

화박물관의 기획, 큐레이터를 맡기도 했다. 

전주국제영화제에 복귀한 소감에 대해 장병원 수석 프로그래머는 "중대한 전환기를 맞고 있는 전주국제

영화제의 수석 프로그래머 직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라고 밝혔으며, "안주하지 않고 쇄신할 

시기라고 생각한다. 저를 다시 부르신 이유도 이와 같은 주문이라고 여기고 있다. 영화 매체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영화문화를 선도해 온 전주국제영화제의 전통과 유산을 잇기 위해 대담하고 개혁

적인 비전을 제안하고, 실행해 보겠다."라고 전했다.

장병원 수석 프로그래머의 선임으로 제28회 전주국제영화제는 문성경·김효정 프로그래머와 함께 3인 프

로그래머 체제로 운영된다. 영화제는 한국영화·국제경쟁 부문 출품작 공모와 전주프로젝트 공모를 차례

로 시작할 예정이다.


